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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와 자기조절학습 간 자기회귀교차지연 
효과 검증: 성별 간 다집단 분석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bidirectional relation between mobile 
phone dependency (MPD) and self-regulated learning (SRL) of early Korean adolescents in 4th, 6th 
and 8th grade, while taking into account gender differences.   
Methods: The study made use of panel data from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tudy 
(KCYPS), and three waves of data collected from 2,264 adolescents were analyzed by means of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Results: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MPD and SRL were consistently stable 
for adolescents in 4th, 6th to 8th grades. Secondly, a bidirectional relations between MPD and SRL 
were confirmed. In other words, there was a significant influence of a high level of MPD on a 
subsequent low level of SRL, and the high level of SRL also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lower 
level of MPD across time. According to multi-group analysis, no gender differences were found in 
the relations between two constructs during the studied period.  
Conclusion: Findings highlighted not only the necessary media usage education but also parenting 
intervention strategies may help early adolescents to be prevented from negative effects of media 
usage and to enhance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Based on the results, more implications were 
also discussed.

Keywords : early adolescents, mobile phone dependency, self-regulated learning, autoregressive 
cross-lagged effect, gender difference

©The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
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
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rresponding Author: Soon-Hyung Yi,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1 Kwanak-ro, Kwanak-gu, 
Seoul, 08826, Republic of Korea 
E-mail: ysh@snu.ac.kr 

홍예지1, 이순형1,2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1,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2



Hong and Yi   18

서론

급격히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아동이 성장하면서 자기 문제

를 스스로 계획하고 탐구하여 관리 및 해결해나가는 능력이 

다양한 상황에서 요구된다. 특히 초기청소년기는 본격적인 입

시 위주의 교육을 받고 준비하는 전이 시점으로 방대한 양의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습득하고 활용하기 위해 효과적인 

전략을 학습해야만 하는 시기로서 자신을 조절하는 능력이 필

요하므로 이와 관련된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  

자기조절학습(self-regulated learning)은 학습자가 장기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자발적인 촉진자가 되어 바람직한 행동은 하

고 그러지 않은 것을 억제하여 충동적이거나 즉각적으로 행동

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신중하게 계획, 해결, 평가하여 학습 

전반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이뤄내는 능력(Zimmerman, 1998)

을 말한다. 정보처리관점(Corno & Mandinach, 1983)은 자기

조절학습을 학습자가 자신의 학업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목표 

세우기 또는 모니터링 등의 구체적인 인지활동으로 정의하였

다. 1990년대 이후, 사회인지주의적 관점에 의해 학습동기 연

구 분야가 수용되면서 동기적 요인이 적극적인 자기조절학습

의 실천과 학습 노력을 설명해 줄 수 있다고 하였다(Boekaerts, 

1995). 최근에는 인지 및 동기 측면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외현

적인 행동조절 즉, 학습 환경의 통제와 활용, 도움구하기, 시간

관리 등 학습과 관련된 자원전략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개념

으로 확장되었다(Zimmerman, 1998). 이와 같이 자기조절학습 

구성요인의 다른 측면을 강조하는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자기

조절학습은 자기조절학습전략, 자기계획적 학습, 독립적 학습 

등 여러 용어와 혼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용어의 

혼재에도 불구하고 자기조절학습은 자기조절 중 인지적 전략

을 체계적으로 사용하고 자기 스스로를 점검하는 과정을 통해 

동기를 부여하며 이에 따라 관련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학습자의 행동과 정서를 조절하는 것이라는데 공통점이 있다

고 볼 수 있다.  

자기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에 따르면, 자기

조절학습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달(Mischel 

& Mischel, 1983; Raffaelli, Crocket, & Shen, 2005)한다. 자기조

절의 중재요인이 외부적 요인에서 내부적 요인으로 점차 이동

하면서 발달한다(Kopp, 1989). 이렇게 발달된 내재적 동기는 

이후의 자기조절학습을 높이며(Zimmerman, 1998), 자기조절

학습은 유아기 이후의 사회 및 정서적 발달, 학업성취 등을 예

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다. 구체적으로 Mischel과 Mischel 

(1983)의 10년 종단 연구에서는 아동이 학령 전부터 자기조

절을 잘 할 경우 이후의 삶도 건강하게 영위할 수 있다고 하였

다. 반면 자기조절학습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

습을 방해하는 행동조절 및 정서조절과 관련된 문제가 유아기

에서부터 성인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K. H. Kim, Huh, & Park, 

2015). 이러한 중요성에 입각해 학습자의 입장에서 주어진 환

경 및 자원이 자기조절학습과 서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심도 있게 살펴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상호작용에 관한 통

합적 논의는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자기조절학

습의 발달 양상과 관련된 생활환경 요소와의 상호 관계에 대

한 탐색이 요구된다. 그 중 디지털 문화를 형성하고 이끄는 디

지털 세대인 청소년이 주변의 매체 환경으로부터 받는 영향과 

이러한 매체 환경이 청소년의 학습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구

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휴대전화 이용 및 활

용이 자신의 학습 과정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통제하는 자기

조절학습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컴퓨터와 휴대전화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갖춘 스마트폰

이 확대, 보급되면서 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MOGEF; 2012)는 2011

년 청소년 휴대전화 보유율이 92.4%에 이르고, 특히 초등학교 

6학년을 전후로 초기청소년기에 속한 아동들의 대부분이 휴

대전화를 보유하며 그 활용 실태가 다양하다고 보고했다. 휴

대전화는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어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매체로 생활의 필수품이 되고 있다(Shinah Kim 

& Han, 2015).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Han & Hur, 2004)에

서는 휴대전화 사용에 몰입하여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상태를 ‘휴대전화의

존’ 또는 ‘휴대전화중독’으로 정의하였다. 최근 사회적인 이슈

로 대두되고 있는 휴대전화 의존현상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

장과 발달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특

히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인 초기청소년기에 다른 연령대

보다 부정적인 영향에 더 취약할 수 있다. Shinah Kim과 Han 

(2015)은 이 현상을 청소년이 사춘기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하

면서 정서적 각성이 높아지고, 감각추구와 충동성 등을 조절

하는 자기통제력(regulatory competence)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

음에서 기인한 것이라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

행연구의 결과와 시기적인 중요성을 바탕으로 초기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를 자기조절학습과 관련된 유력한 변인으로 

주목하여 두 변인의 관계를 살펴보고, 서로의 영향을 확인하

고자 한다.  

중학생의 높은 휴대전화의존도는 자기조절학습을 저해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Y.-J. Hong, Yi, Lee, & Cho, 2015; J.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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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G. S. Lee & Lee, 2008; Sung & Jin, 2012). Sung과 Jin 

(2012)의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J. Kim (2014)의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모두 초기청소년의 높

은 휴대전화의존도가 자기조절학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을 보고하였다. 또한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의 초기청

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의 발달 궤적을 확인하여 자기조절학

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연구(Y.-J. Hong et al., 2015)에서도 

초기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 초기값이 높을수록 중학교 1학

년의 자기조절학습은 유의하게 낮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휴대전화의존도의 변화율이 높을수록 중학교 3학년의 자기조

절학습도 유의하게 낮음을 보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조금 더 연령을 낮추어 초등학교 5학년 및 6

학년의 휴대전화 이용 수준과 자기통제력과의 관련성을 살펴

본 연구(G. S. Lee & Lee, 2008)에서는 초등학생의 휴대전화 이

용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과 밀접한 척도인 자기통제력이 낮음

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기통제력이 낮은 초기청소

년의 경우 자기조절학습 또한 낮음을 예측할 수 있지만 초등

학생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의존도와 자기조절이나 자기통제

력이 아닌 자기조절학습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와 같이 두 변인 간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초

기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가 자기조절학습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주로 보고했다. 그러나 두 변인 사이의 인과관계의 방

향이 반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즉, 장기 목표달성을 위해 순간

적 충동 욕구를 자제하는 자기조절 수준이 높을수록 휴대전화

에 의존하는 정도가 낮음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학습 영역

에서 초기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이 휴대전화의존도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실정으로 이와 관

련하여 자기조절 또는 자기통제력과의 연관성을 살펴 본 선행

연구(Soyoung Kim & Hong, 2014; Koo & Kim, 2015; B. S. Lee, 

2008; S. Lee & Yeum, 2012)는 자기조절 수준이 낮으면 휴대전

화에 더 많이 의존하고 몰입함을 보고하였다. Soyoung Kim과 

Hong (2014)의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 대상 2년 종단연구 

결과, 청소년의 행동통제 수준이 높은 경우 휴대전화의존도가 

낮음을 확인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휴대전화의존

도와 자기조절학습의 관련성을 살펴본 선행연구의 연구대상

은 주로 중학생 및 고등학생에 편중되고 있다. 즉, 이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연령을 좀 더 낮추어 학습 환경에 본격적으로 진

입하는 초기청소년기 또는 아동기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

이다. 연구 대상을 중학생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연구의 용

이성을 높이는 것 하는 것(G. S. Lee & Lee, 2008)은 사실이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연령이 빠르게 하향화되고 있음을 간과

할 수 없다. 더불어 휴대전화의존도와 자기조절학습의 양방

향적 관계를 동시에 분석한 국내외 연구는 아직까지 매우 소

수에 불과하다. 즉, 이 두 변인 간의 시간 변화에 따른 지속적

인 안정성을 검증하고, 변인 간의 상호영향 관계가 시간이 지

남에 따라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에 대한 검증 역시 전무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횡단자료 분석의 접근 방식을 

활용하여 변인 간의 구체적인 인과적 방향성을 검증하는 데에

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도기적 발달 과정에 있는 

초기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와 자기조절학습의 관계를 종

단 자료를 통해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고, 두 변인 간의 인

과관계를 탐색해 보아야 한다. 이는 초기청소년의 휴대전화의

존도 및 자기조절학습 문제와 관련하여 효과적인 개입과 예방

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한편, 위 두 변인 간의 관계는 성별의 차이에 기인하여 달

리 나타날 수 있다. 성별에 따라 초기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

도와 자기조절학습의 관계를 달리 예측할 수 있다. 초등학교 4

학년의 남·여간 휴대전화의존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연

구(Chun, 2013; G. S. Lee & Lee, 2008)가 있는 반면, 중학교 여

학생의 휴대전화의존도가 남학생의 휴대전화의존도 보다 더 

높음을 밝힌 연구(Soyoung Kim & Hong, 2014; B. S. Lee, 2008; 

Sung & Jin, 2012)가 있다. 초기청소년기의 자기조절학습에도 

성별의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는데, 대체로 남자 청소

년의 자기조절학습이 여자 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보다 낮다

(Zimmerman & Pons, 1986). Zimmerman과 Pons (1986)는 5학

년, 8학년 및 11학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목표설정과 기록유

지, 자기점검 및 최적화 학습을 위한 환경 구조화 전략 등의 자

기조절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고 보고했다. 이와 같이 기

존의 선행 연구는 주로 성별의 차이에 따른 휴대전화의존도와 

자기조절학습 두 변인을 각각 검증하여 일관적인 결과를 예측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남녀 모두 휴대전화의존도가 

높을수록 자기조절학습 능력이 낮아 두 변인 관계에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음을 보고한 연구(Yang, 2000)가 있는 반면, 휴

대전화의존도와 자기조절학습 간의 관계에 성별의 차이가 존

재함을 밝힌 연구(Y.-J. Hong et al., 2015; Sung & Jin, 2012)가 

있다. 이처럼 성별에 따라 휴대전화의존도와 자기조절학습 두 

변인 관계가 달리 밝혀지고 있으므로 초기청소년의 성별에 따

른 휴대전화의존도와 자기조절학습의 종단적 관계의 심도 있

는 논의가 필요하다. 

발달특성에 따라서 두 변인의 관계가 민감하게 나타날 수 

있는 시기가 있다. 초기청소년기가 바로 그 시기에 속한다. 초

기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연령의 범위는 조금씩 다르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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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진학하는 전이기로 사춘기의 

시작과 함께 생리적, 사회적, 정서적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하

는 대략 10세에서 13세를 포함하는 시기다(Rueth, Otterpohl, 

& Wild, 2016; Shirtcliff, Dahl, & Pollak, 2009). 아동기에서 청소

년기로의 전이를 경험하는 초기청소년기에는 대부분 휴대전

화를 보유하며,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시기로 다양한 영역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반면 부정적인 영향에도 더 취약하다

(Shinah Kim & Han, 2015; MOGEF, 2012)고 알려져 있다. 따라

서 이 시기에 휴대전화의존도와 자기조절학습의 관계가 더 명

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에서 논의된 바대로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및 중학교 

2학년까지 2년을 간격으로 세 시점에서 초기청소년의 휴대전

화의존도 및 자기조절학습을 측정하고, 이전의 초기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가 이후의 자기조절학습에 어떠한 영향을 주

는지 그리고 이전의 자기조절학습이 이후의 휴대전화의존도

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종단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초기청소

년의 휴대전화의존도와 자기조절학습의 양방향 관계를 실증

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또한 두 변인 간의 경로에 성차가 존재

하는지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초기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와 자기조절학습은 시간의 경과

에 따라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남녀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가?

연구문제 2

초기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와 자기조절학습 간의 상호영

향 관계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며, 남녀 간의 차

이가 존재하는가?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4)의 한국아동·청

소년패널(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자

료를 사용하였다. 패널의 자료는 문항별 특성과 중요도를 고

려하여 조사 주기를 다르게 설정하기 때문에 매년 모든 문항

이 지속적으로 측정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의 경과

에 따른 명확한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자 연구 모형

에 적합한 해당년도의 자료를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통제 변

인으로 사용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은 1차년도 자료를, 휴

대전화의존도와 자기조절학습은 1차, 3차 및 5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휴대전화의존도와 관련한 문항에 대해 1차, 3차 

및 5차년도 자료에서 모두 무응답인 경우를 제외하고 분석하

였다. 선행연구(Y.-J. Hong et al., 2015; Soyoung Kim & Hong, 

2014)를 통해 초기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와 자기조절학습

에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부모의 과잉기대, 과잉간섭 및 비일

관성과 같은 비민주적이고 부정적인 양육방식을 통제 변인으

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총 2,264명이며, 주요 사회·인구학

적 특성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 대상의 성별

은 남학생 1,161 (51.3%)명, 여학생 1,103 (48.7%)명으로 구성

되었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아버지의 경우 고졸이 39.0%로 가

장 많았고, 대졸이 33.9%로 뒤를 이었다. 전문대졸 13.9%, 대

학원졸 5.8%, 중졸 이하 2.6%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경우 고

졸이 50.0%로 가장 많았고, 대졸이 23.8%로 뒤를 이었다. 전

문대졸 17.0%, 중졸 이하 2.4%, 대학원졸 2.8%로 나타났다. 

가구 연간 소득은 2000만원 미만 11.0%, 2000만원 이상 4000

만원 미만 32.8%, 4000만원 이상 6000만원 미만 30.1%, 6000

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 11.6%, 8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4.9%, 1억원 이상 2.8%에 해당하였다.

연구도구

휴대전화의존도

S. H. Lee, Kim, & Nah (2002)의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구성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자료의 휴대전화의존도 7문항을 수정 

없이 그대로 사용하였다.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 “휴대전화가 없으면 불편해서 살 수 없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1: 매우 그렇
다∼4: 전혀 그렇지 않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휴대전화의존도

가 높음을 의미하도록 재코딩 하였다. 측정은 아동의 자기보

고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Cronbach’s α계수를 통해 본 척도의 

문항 간 내적 일치도를 알아본 결과 1차년도 .828, 3차년도는 

.890, 5차년도는 .884으로 만족스러운 수준이었다. 

자기조절학습

자기조절학습은 Yang (2000)이 개발한 자기조절학습능력 측



21   Mobile Phone Dependency and Self-Regulated Learning

정도구 84문항을 재구성한 것으로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 자

료에서 측정한 자기조절학습 변인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성취가치, 숙달목적지향, 행동통제, 학업시간관리의 

하위척도 문항을 사용하고 있다. 성취가치 7문항, 숙달목적지

향 2문항, 행동통제 5문항, 학업시간관리 4문항으로 모두 4점 

리커트 척도(1: 매우 그렇다∼4: 전혀 그렇지 않다)로 구성되

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조절학습이 높음을 의미하도록 재

코딩 하였다. 측정은 아동의 자기보고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전체 자기조절학습 문항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1차년도 .910, 3차년도 .918 및 5차년도 .902

로 만족스러운 수준이었으며, 하위영역(1차년도: 성취가치 

.891, 숙달목표지향 .668, 행동통제 .724, 학업시간관리 .841; 3

차년도: 성취가치 .903, 숙달목표지향 .742, 행동통제 .690, 학

업시간관리 .847; 5차년도: 성취가치 .878, 숙달목표지향 .675, 

행동통제 .736, 학업시간관리 .850)의 신뢰도 계수 역시 만족

스러운 수준이었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0.0 (IBM Co., Armonk, NY)과 AMOS 

20.0 (IBM Co., Armonk, NY)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

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및 주요 변인의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였고, 주요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초기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와 자기조절학습 간의 종

단적 상호영향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ARCL])분석을 실시하고, 

종단 관계에서의 남녀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집단분

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휴대전화의존도와 자기조절학습을 잠재변

인으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오차를 통제한 

상태에서 측정하려는 이론적 개념 사이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잠재변인의 개념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다는 측정불변성(metric invariance)의 가정에 대한 통계적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휴대전화의존도 척도의 경우 뚜

렷한 요인구조가 나타나지 않으며, 측정변인이 많을 경우 모

형의 기각 확률이 크게 증가(Russell, Kahn, Spoth, & Altmaier, 

1998)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문항을 임의할당방법(random 

parceling)을 사용하여 두 개의 요인으로 나누었다. 이에 따라 

각 요인에 속하는 문항의 평균을 산출하여 지표변인을 생성하

였다. 또한 자기조절학습은 4개의 각각의 하위척도 요인을 그

대로 이용하여 각 요인에 속하는 문항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결측값의 처리를 위하여 관찰된 변인의 모든 정보를 활용

하여 결측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는 완전정보우도추정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였다. 이는 한 변인

의 결측치가 그 변인 값 자체에 의해 결정된 경우가 아닐 경

우, 결측치가 있는 자료의 미지수를 정확하게 추정하는 장점

이 있다. 따라서 종단자료의 특성상 결측치가 많이 발생하였

을 때 더욱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판

단하기 위하여 χ2값과 함께 절대적합지수(absolute fit index)인 

RMSEA (Root Mean Square Residual)와 상대적합지수(relative 

fit index; incremental fit index)인 TLI (Tucker-Lewis Index) 

Figure 1.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of MPD and S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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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CFI (comparative fit index)값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RMSEA의 경우 .06이하, TLI 및 CFI는 .90이상인 경우를 좋은 

적합도로 보았다(Hu & Bentler, 1999). 본 연구의 모형은 Figure 

1과 같으며, 초기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 및 자기조절학습

의 통제변인으로 설정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인 양

육방식은 모형의 간명함을 위해 편의상 생략되었다.

연구결과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

의 휴대전화의존도의 평균점수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자기조절학습 각각의 하위 척도의 평균

점수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자료의 정규성 확인을 위하여 각 변인별 왜도(skewness) 및 첨

도(kurtosis)를 살펴본 결과, 왜도의 절댓값이 2미만, 첨도의 경

우 4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본 자료가 정상분포의 조건을 충족

시키고 있다(S. Hong, Malik, & Lee, 2003).

Pearson 상관분석결과(Table 2), 첫 시점인 초등학교 4학년

의 휴대전화의존도는 이후 초등학교 6학년 및 중학교 2학년 

시점의 휴대전화의존도와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초등학교 4학년의 자기조절학습의 각 하위항목 

역시 이후 초등학교 6학년 및 중학교 2학년 시점의 자기조절

학습의 각 하위 항목과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

타났다. 그러나 초기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와 자기조절학

습의 각 하위항목인 성취가치, 숙달목표지향, 행동통제 및 학

업시간관리의 세 시점 간에는 대체로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관

계가 나타났다. 이는 초기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가 높을수

록 자기조절학습이 유의하게 낮음을 의미한다.

남·여 초기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와 자기조
절학습의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 검증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적용하여 초기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도와 자기조절학습 간의 종단관계를 알아보고, 남녀 두 

집단에 동일한 모형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모형의 형태동일성(configural invariance) 검증을 실시하였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Major Variables

M SD Skewness Kurtosis
Mobile phone dependency (MPD)
   MPD of 4th adolescents (wave 1) 1.626 .565 1.145 1.367
   MPD of 6th adolescents (wave 3) 2.052 .706  .500   -.166
   MPD of 8th adolescents (wave 5) 2.234 .671  .308 .035
Self-regulated learning (SRL) of 4th adolescents (wave 1)
   Achievement value 3.272 .573 -.869 1.076
   Mastery goal orientation 3.001 .710 -.408   -.289
   Behavior control 2.849 .575 -.130   -.155
   Time management for studying 2.724 .716 -.178   -.395
Self-regulated learning (SRL) of 6th adolescents (wave 3)
   Achievement value 3.115 .582 -.634 1.001
   Mastery goal orientation 2.864 .735 -.211   -.319
   Behavior control 2.713 .535 -.012    .316
   Time management for studying 2.645 .691 -.062   -.239
Self-regulated learning (SRL) of 8th adolescents (wave 5)
   Achievement value 3.010 .523   -.351  .652
   Mastery goal orientation 2.792 .638   -.094 -.040
   Behavior control 2.553 .529  .142  .385
   Time management for studying 2.534 .661  .075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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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모형이 남녀 집단에 모두 적절해야만 추정치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8개의 모형 중에서 최적의 모형을 찾기 

위해 모형을 순차적으로 비교하였다. 각 모형은 서로 내재된

(nested)관계이므로 모형 비교에  χ2 차이검증을 적용할 수 있지

만 이 검증은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CFI, TLI 및 RMSEA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동일화 제약

을 가한 후에 TLI와 RMSEA가 이전에 비해 좋아지거나 동일

한 수준이며, CFI가 이전에 비해 좋아지거나 나빠져도 .01 이

내일 경우 동일성이 성립한다고 가정된다는 선행연구(Cheung 

& Rensvold, 2002)를 참고하여 최적의 모형을 검증하였다. 8개

의 모형에 대한 남녀 집단에 대한 형태동일성 검증의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2
Correlations of Analyzed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
2   .276*** -
3   .158***   .361*** -
4  -.124***  -.038  -.032 -
5  -.111***  -.020  -.044   .569*** -
6  -.297***  -.053*  -.062**   .532***   .527*** -
7  -.097***   .003  -.029   .523***   .502***   .564*** -
8  -.155*** -.136***  -.098***   .330***   .248***   .263***   .229*** -
9  -.108*** -.101***  -.125***   .247***   .328***   .234***   .241***   .628*** -

10  -.194*** -.238***  -.170***   .266***   .257***   .383***   .287***   .545***   .575*** -
11  -.098***  -.018  -.049*   .246***   .231***   .290***   .355***   .579***   .547***   .557*** -
12  -.070** -.083***  -.180***   .154***   .192***   .191***   .182***   .329***   .239***   .255***   .220*** -
13  -.091** -.102***  -.190***   .183**   .275***   .194***   .159***   .243***   .327***   .305***   .207***   .525*** -
14  -.138*** -.147***  -.319***   .183**   .291***   .288***   .249***   .270***   .277***   .387***   .291***   .430***   .538*** -
15  -.050  -.028  -.127***   .184***   .203***   .250***   .325***   .216***   .240***   .304***   .381***   .477***   .473***   .573***

Note. N = 2,264. 1 = mobile phone dependency w1; 2 = mobile phone dependency w3; 3 = mobile phone dependency w5; 4 = achievement 
value w1; 5 =  mastery goal orientation w1; 6 = behavior control w1; 7 = time management for studying w1; 8 = achievement value w3; 9 = 
mastery goal orientation w3; 10 = behavior control w3; 11 = time management for studying w3; 12 = achievement value w5; 13 = mastery 
goal orientation w5; 14 = behavior control w5; 15 = time management for studying w5.
*p < .05.  **p < .01. ***p < .001. 

Table 3
Results of Configural Invariance Testing for Boys and Girls

Model
Boys Girls 

 χ2 df CFI TLI RMSEA χ2 df CFI TLI RMSEA
A 906.615 176 .923 .899 .058 915.286 176 .919 .898 .059
B 909.485 178 .923 .900 .057 922.593 178 .919 .898 .058
C 942.624 184 .920 .900 .057 940.383 184 .917 .899 .058
D 944.272 185 .920 .900 .057 940.934 185 .917 .900 .058
E 946.616 186 .920 .900 .057 942.051 186 .917 .900 .058
F 952.085 187 .919 .900 .057 942.630 187 .917 .900 .058
G 953.217 188 .919 .901 .057 951.330 188 .917 .900 .058
H 957.837 190 .919 .902 .057 953.671 190 .917 .900 .058

Note. boys n = 1,161; girls n = 1,103. A = baseline; B = metric invariance across time of MPD; C = metric invariance across time of SRL; D 
= structural invariance across time of MPD; E = structural invariance across time of SRL; F = structural invariance across time of MPD to 
SRL; G = structural invariance across time of SRL to MPD; H = error covariance invariance across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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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에 의하면 모형 비교 결과가 남녀 청소년에게 동일

함을 알 수 있다. 모형의 비교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기저모형인 모형 A와 측정동일성 가정에 따라 휴대전화의존

도의 동일한 측정변인의 요인계수를 시간에 따라 동일하게 제

약한 모형 B의 비교 결과, TLI와 RMSEA가 같거나 근소하게 

좋아졌고, CFI의 차이가 없어 시간에 따른 측정동일성이 충

족되었다. 모형 B와 자기조절학습의 동일한 측정변인의 요인

계수를 시간에 따라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 C와의 비교 결과

도 TLI와 RMSEA가 같거나 근소하게 좋아졌고, CFI의 차이가 

.01 이내로 나타나 시간에 따른 측정동일성이 충족되었다. 종

단연구에서 반복변인을 잠재변인으로 설정하게 되면 해당변

인의 개념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음을 검증할 수 있으며, 여

기서 시간에 따른 측정동일성은 시간에 따라 측정변인 내용에 

대한 해석이 응답자에게 동일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모형 C

와 휴대전화의존도 자기회귀 계수에 대한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D와의 비교 및 모형 D와 자기조절학습에 관한 자기회

귀 계수에 대한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E와의 비교 결과 역

시 TLI와 RMSEA가 같거나 근소하게 좋아졌고, CFI의 차이가 

없어 각 변인의 자기회귀 계수는 시간에 따라 동일하였다. 즉, 

이전 시점 T – 1이 이후 시점 T 에 주는 영향력의 정도는 시점 

T 가 시점 T + 1에 주는 영향력의 정도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 계수는 안정도 계수(stability coefficient)로 해석된다. 다

음으로 매 시점의 교차지연 효과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F

와 모형 G의 적합도도 이전 모형과의 적합도 비교에서 TLI와 

RMSEA가 같거나 근소하게 좋아졌고, CFI의 차이가 .01 이내

로 나타나 시간에 따라 각각의 효과는 동일하였다. 마지막으

로 오차공분산을 동일하게 제약하여 간명성을 추구한 모형 H

를 평가한 결과, 모형 적합도에 문제가 없었으므로 모형 H를 

남녀 집단의 최종모형으로 결정하였다. 

다음으로 다중집단분석(multi-group analysis)을 이용하여 남

녀 집단 간에 측정동일성(metric invariance)을 우선으로 검증하

였다. 남녀 두 집단의 자기회귀 계수와 교차지연 계수가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한 구조동일성

(structural invariance)에 대한 사전 가정으로 측정동일성이 충

족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위의 형태동일성 모형 간 비교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최적의 모형을 검증하였다. 8개의 

모형에 대한 남녀 집단에 대한 측정동일성 검증의 최종결과는 

Table 4와 같다. 

먼저 두 집단을 동시에 분석하지만 집단 사이에 동일화 제

약은 가하지 않은 기저모형인 AA와 남녀 집단 간 휴대전화의

존도 측정변인의 요인계수를 시간에 따라 동일하게 제약한 모

형 BB와의 비교 결과, TLI와 RMSEA가 변하지 않았고 CFI의 

차이가 없어 시간에 따른 휴대전화의존도의 측정동일성이 충

족되었다. 또한 모형 BB와 자기조절학습의 측정변인의 요인

계수를 시간에 따라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 CC와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에서도 TLI와 RMSEA가 변하지 않았고, CFI의 차

이가 .01 이내로 나타나 시간에 따른 자기조절학습의 측정동

일성이 충족되었다. 모형의 비교 결과, 모형의 적합도가 만족

할 만한 수준으로 남녀 집단 간 측정동일성이 성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두 집단의 자기회귀 계수와 교차지연 계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각의 

경로에 제약을 가하여 남녀 집단 간 구조동일성을 검증하였

다. 측정동일성이 성립된 모형 CC와 구조동일성 모형 DD의 

비교 결과, TLI, RMSEA 및 CFI의 값에 변화가 없었으며, 모형 

Table 4
Results of Metric Invariance and Structural Invariance Testing

Model  χ2 df CFI TLI RMSEA
AA 1819.902 352 .921 .899 .043
BB 1833.371 357 .921 .900 .043
CC 1932.027 372 .916 .900 .043
DD 1934.405 375 .916 .900 .043
EE 1942.036 378 .916 .900 .043
FF 1955.728 381 .916 .900 .043
GG 1965.444 384 .915 .900 .043
HH 1987.580 389 .915 .901 .043

Note. N = 2,264. AA = baseline; BB = metric invariance across time of MPD; CC = metric invariance across time of SRL; DD = structural 
invariance across time of MPD; EE = structural invariance across time of SRL; FF = structural invariance across time of MPD to SRL; GG 
= structural invariance across time of SRL to MPD; HH = error covariance invariance across time.



25   Mobile Phone Dependency and Self-Regulated Learning

DD와 모형 EE, 모형 EE와 모형 FF, 모형 FF와 모형 GG의 각

각의 순차적 모형 비교에서도 TLI와 RMSEA가 같았고, CFI의 

차이가 .01 이내로 나빠졌다. 마지막으로 모형 GG와 오차공분

산이 집단에 따라 동일한 지 평가하기 위해 동일화 제약을 가

한 모형 HH의 비교 결과, 적합도가 이전에 비해 같거나 근소

하게 좋아졌다. 결과적으로 동일화 제약을 계속 추가해도 모

형의 적합도가 나빠지지 않았으므로 동일화 제약이 가장 많이 

가해진 모형 즉, 가장 간명한 모형인 모형 HH가 최종 모형으

로 선택되었다. 최종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χ2 = 1987.580 

(df = 389, p < .001), CFI = .915, TLI = .901, RMSEA = .043으로, 

본 연구의 모형이 자료에 적합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측정

동일성, 구조동일성 및 오차공분산동일성이 모두 성립된다는 

것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이 패널 자료

에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각 효과에 있어서 

남녀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모형 HH

에서 추정된 결과는 Figure 2와 같으며, 모형에 대한 오차구조 

및 초기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 및 자기조절학습의 통제변

인으로 설정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방식은 

모형의 간명함을 위해 편의상 생략되었다. 

최종 모형으로 결정된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 분석을 통

해 초기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을 통제한 상

태에서 이들의 휴대전화의존도와 자기조절학습이 시간의 경

과에 따라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휴대전

화의존도의 자기회귀 계수의 추정치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

에서 초등학교 6학년 경로(남학생 β = .287, p < .001; 여학생 β 

= .279, p < .001),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경로(남학

생 β = .396, p < .001; 여학생 β = .398, p < .001)가 모두 정적으

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초기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가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에 이르는 동안 점점 더 안

정적으로 유지됨을 의미한다. 또한 자기조절학습의 자기회귀 

계수의 추정치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에서 초등학교 6학년 

경로(남학생 β = .492, p < .001; 여학생 β = .493, p < .001), 초등

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경로(남학생 β = .552, p < .001; 

여학생 β = .553, p < .001)가 모두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초

기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이 시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안정적으로 지속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초기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의 

효과를 통제한 후, 휴대전화의존도와 자기조절학습 간의 시간

의 경과에 따른 인과관계를 살펴보았다. 교차지연 계수의 추

정치를 확인한 결과, 초등학교 4학년 휴대전화의존도에서 초

등학교 6학년 자기조절학습으로의 경로(남학생 β = -.034, p 

< .05; 여학생 β = -.034, p < .05), 초등학교 6학년 휴대전화의

존도에서 중학교 2학년 자기조절학습으로의 경로(남학생 β = 

-.049, p < .05; 여학생 β = -.051, p < .05)가 모두 부적으로 유의

하였다. 교차지연 계수가 매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적으

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초기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가 이

후의 자기조절학습을 낮추는 영향관계가 일관됨을 보여준다. 

또한 초등학교 4학년 자기조절학습에서 초등학교 6학년 휴

대전화의존도로의 경로(남학생 β = -.043, p < .05; 여학생 β = 

-.041, p < .05), 초등학교 6학년 자기조절학습에서 중학교 2학

Figure 2. Autoregressive cross-lagged effect of MPD and SRL for boys (left) and girls (right): Standardized coefficients.

*p < .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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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휴대전화의존도로의 경로(남학생 β = -.046, p < .05; 여학생 

β = -.044, p < .05)가 모두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교차

지연 계수가 매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초기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이 이후의 휴대전화

의존도를 낮추는 영향관계가 일관됨을 보여준다. 교차지연 계

수 측면에서 표준화 회귀 계수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했을 때, 

초기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가 자기조절학습에 미치는 영

향과 초기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이 휴대전화의존도에 미치

는 영향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적용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통해 초등학교 4학년에서 초등학교 6학년 및 중

학교 2학년까지의 휴대전화의존도와 자기조절학습 간의 시간

의 변화에 따른 안전성을 확인하고, 두 변인 간의 양방향적 관

계를 성별의 차이를 중심으로 검증하였다. 첫째, 초기청소년

의 휴대전화의존도와 자기조절학습의 시간의 경과에 따른 안

정성을 검증해 본 결과, 이전 시점의 두 변인은 각각 다음 시점

의 두 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먼저 세 시점 간에 2년의 간격이 존재하여 총 4년 동안

의 시간 변화에도 불구하고 초기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사

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점차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연령이 하

향화 되어 초등학교 6학년을 전후로 대부분의 아동이 휴대전

화를 보유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시간에 따른 휴대

전화의존도의 변화에 남녀 간의 차이는 없었다. 이와 같이 남·

여 초기청소년 모두의 휴대전화의존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안정적인 양상을 보이는 것은 휴대전화와 같은 미디어를 매개

로 한 관계를 중요시하는 청소년에게 성별에 관계없이 휴대전

화가 지속적으로 그들의 매력적인 선호 매체임을 증명하는 것

(Shinah Kim & Han, 2015)이다. 다음으로 초기청소년의 자기

조절학습은 본격적으로 입시 위주의 교육을 받기 시작하는 초

등학교 고학년을 시작으로 중학교로의 전이 시점을 겪으면서

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자기조절학습의 변화에도 

남녀 간의 차이는 없었다. 이는 성별에 관계없이 남·여 초기청

소년 모두에게 자신을 조절하는 능력이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

된다는 선행연구(Turner & Piquero, 2002)를 뒷받침하는 결과

이다. 마지막으로, 두 변인의 자기회귀 계수 추정치를 비교해 

본 결과, 시간에 따라 휴대전화의존도의 안정성이 자기조절학

습의 안정성보다 더 낮았다. 이는 휴대전화의존도는 청소년 

스스로가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부정적인 현상임에 반해 자기

조절학습은 긍정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자기 보고의 측정에 있

어서 자신의 부정적인 현상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

문이라고 해석된다. 또한 휴대전화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부

모 및 청소년 스스로의 교육 및 훈련의 기회가 학교 및 지역사

회 등 많은 곳에서 제공됨에 따라 문제행동의 개선을 위한 변

화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현재까지 학습 

환경에서 자기조절학습에 대한 연구는 횡단적인 효과만이 언

급되었으며, 이의 안정성 및 그 효과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많지 않다. 이에 초기청소년의 자기조절학습이 안정적으로 지

속되는 특성이라는 것을 밝힌 본 연구는 의의가 있으며, 교육

적 개입의 필요성을 이후의 연구에서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간의 경과에 따른 초기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와 

자기조절학습 간의  양방향적 관계가 확인되었다. 먼저, 초기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가 높을 경우 자기조절학습이 낮아

졌다. 초기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가 자기조절학습에 미치

는 영향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결과에 있어

서 남녀 간의 차이는 없었다. 선행연구(Y.-J. Hong et al., 2015; J. 

Kim, 2014)는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하는 초기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여 주변 환경을 통제하는 능력이 낮고,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학습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해석하였

다. 본 연구의 결과 역시 휴대전화의존도와 같은 특정행위에 

대한 충동과 문제행동이 자기조절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침을 밝힌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초기청소년의 자기조절학

습이 높을 경우 휴대전화의존도가 낮아졌다. 초기청소년의 자

기조절학습이 휴대전화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았으며, 남녀 간의 차이 역시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

는 자기조절학습과 유사한 맥락에서 자기조절 또는 자기통제

력과 휴대전화의존도의 연관성을 살펴 본 선행연구(Soyoung 

Kim & Hong, 2014; Koo & Kim, 2015)를 지지하는 결과로 더 

크고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욕구를 지연하기보다는 즉각

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한 초기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휴대전화의 사용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초기청소년의 휴대전화와 같은 매체의 사용이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학습 환경에서의 전략인 자기조절학습

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입증해 준다.  이를 토대로 초기

청소년의 올바른 휴대전화사용뿐만 아니라 자기조절학습 능

력을 향상시키는 적절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생 개개인의 역할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와의 일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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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애정적이며 합리적인 설명을 기초로 한 의사소통이 필

요하며, 부모가 적절한 감독과 합리적 설명에 따른 조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만약 이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일상적인 생활을 방해할 정도라면 이를 조기 발견하

고, 건전한 사용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자기조절학습

은 초기청소년기부터 안정적인 경향을 보이므로 이에 선행하

여 학령기 초기부터 이들의 자율적 학업동기를 높이는 교육적 

대안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의 자

기조절능력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학업적 동

기를 높이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부모의 부

모양육방식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는 성별

에 따라 두 변인 간의 경로에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

다. 이는 횡단 연구(Yang, 2000)를 일부 검증한 결과로 남·여 초

기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의 수준이 낮거나 보통이며, 초등

학교 고학년 시점을 기준으로 아직 휴대전화를 소지한 연수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성별에 관계없

이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로의 전이에도 불구하고 자기

조절학습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초등학교 

4학년 자기조절학습 평균: 2.962; 초등학교 6학년 자기조절학

습 평균: 2.834; 중학교 2학년 자기조절학습 평균: 2.737)을 반

영한 결과이다. 즉, 이들이 아직 부모의 지도와 감독의 영향 아

래에서 자신의 행동과 학습습관이 잘 관리되고 조절되기 때문

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모두에게 필수품인 휴대

전화를 이용함에 있어 긍정적, 부정적 측면이 모두 존재한다. 

또한 게임, 오락, 사진촬영, 동영상 감상, 음악듣기, 시간보기,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이용 등과 같이 다양한 동기가 존재한

다. 이는 취미나 여가활동의 수단으로, 오락이나 즐거움을 충

족시켜주거나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데 유용한 도구로서, 그리

고 카메라 사용, 알람, 시계 및 계산기 사용과 같은 도구적 특

성 등으로 휴대전화가 널리 사용됨(Chun, 2013)을 반영한 것

이다. 특히 이들이 중기 및 후기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점차 또

래를 중심으로 관계를 형성함에 따라 남아의 경우에는 게임 

및 오락, 여아의 경우에는 문자메세지 및 소셜 네트워킹 서비

스 이용과 같이 휴대전화 이용 동기가 점차 세분화 됨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휴대전화 이용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낮추고, 청소년의 긍정적 발달 과업을 도모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초기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 및 자기조

절학습의 발달과 관련된 개인의 내적인 요인 및 사회·심리적 

변인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하지 못했다. 자신의 가치와 유능

감을 높게 평가하고 자신에 대해 만족할수록 자기보상이 되어 

학습 환경에서도 행동과 정서를 조절하는 자기조절학습이 높

고 휴대전화에 의존하는 정도가 낮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개

인이 처한 상황에 효율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자아통제의 수준

을 적절하게 변화시키는 자아탄력성 역시 자기조절학습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고, 휴대전화의존도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를 비롯하여 또래애착 및 사회적 위

축, 우울,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정서적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이들의 관계를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의 변인은 자기 보고의 

방식으로 측정되어 청소년 자신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응답할 

가능성이 높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객관적

인 관찰이나 면담 등의 질적인 연구 자료가 같이 분석될 필요

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후의 종단 자료가 더 축적된다면 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분석을 확대하여 두 변인 간의 관계가 이후

의 발달단계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

가 있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초기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와 자기조절학습 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일방향적 인과관계를 설정한 것과 달리 시간의 변화에 따른 

종단적 분석을 실시함으로서 두 변인 간에 양방향적 인과적 

종단 관계가 존재함을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는 현대 사

회의 시기적 적절성을 반영한 것으로 기존의 선행연구의 결과

를 확장하여 원하는 변화를 위해 어디에 중점을 두고, 처치 및 

개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는데 학문적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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